
1월 1 0일 오전 1 1시 서울 성
북구 정릉동의 안동권씨기로회
사무실에서 기로회의 1월 월례
회를 겸한 신년교례회가 열렸
다. 한 겨울의 한파 때문인지
이날 참석 회원은 2 0여인으로
성황을 이루지 못했다. 기로회
가 요즘들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신년교
례회에까지 그 영향이 있는 듯
했다.
권준식權俊植 부회장의 사회

로 개회하여 안동의 시조 태사

공 묘소를 향한 망배를 하고
열선조에 대한 묵념을 한 다음
권영상權寧相 회장이‘경제적
으로 어려운 지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아 건강하게 만나게
되어 반갑다’는 인사말 끝에
회장부터 자기 소개를 하면서
신년을 하례하는 인사를 하였
다. 뒤이어 참석 회원 각자가
자기소개와 신년 축하의 덕담
을 하는 인사를 차례로 하였
다.
권영상 회장은 지난해 1 0월

에 회장직을 수락하면서 1 2월
까지 기로회의 회관 문제를 해
결할 것을 조건부로 하였는데
이 기한을 넘기고도 타결을 못
했다고 말하고‘종사에 대한
경륜이 없는 터에 갑자기 회장
을 맡아 역부적을 느낀다. 기
로회에 재원도 없고 회관 문제
를 중앙종친회와 타결해야 하
는데 아직 저쪽 회장이나 집행
부와 회동해볼 시간도 얻지 못
했으니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
겠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이
에 회관 문제에 있어 권영상
신임회장을 적극 후원하기로
약속했던 권영길權寧吉고문이
현재 그 문제로 중앙종친회와
의 협상이 여의치 않은 형편을
설명하고 우선 어려운 형편을
감안하여, 본인이 1백만원을
협찬할 터이니 한두달 운영비
로 사용하고 회를 유지하면서
향후책을 강구하자고 하여 좌
중 회원의 박수를 받았다.
그리고 회원들이 매월 모이

는 월례회비가 2만원인데 이는

은퇴한 노인들에게 부담스러운
액수라는 의견으로 이를 월 1
만원으로 인하하자는 제안이
나와 토의 끝에 가결하였다.
이로써 매회 2만원의 회비가 1
만원으로 인하되어 회원의 참
석률이 늘고 회가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는 분
위기였다. 또한 정간공종회靖
簡公宗會로부터 질당 1 0만원
액면가의 정간공실기靖簡公實
記 5 0질을 기증받아 회원들에
게 무상배포하였는데 앞으로
추가기증을 요청해볼 계획이니
필요한 회원은 적정 수량으로
신청해 줄 것을 권오필權五泌
부회장이 공지하였다.
신입회원으로 권혁진權赫珍

씨와 권혁채權赫采씨가 소개되
었다. 교례회를 마친 뒤에는
인근의 쌈밥을 하는 식당으로
옮겨 점심식사를 겸한 연음을
하였는데 신입회원인 권혁채씨
가 이날의 회식대를 전수 독담
하여 감사의 박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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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는 데 소의 역할이 커지면서
소는 농사의 신으로 승격되었
다. 십이지신도의 우신牛神은
1 2월을 지키는 신으로 찬 기운
에 잠복해 있으면서도 봄을 기
다리는 모습이 형상화되어 있
다. 전통사회에서 소는 사람과
같은 집에서 한 식구로 살면서
생긴 얘기들이 전한다. 맹호를
이기는 힘이 있으면서도 사람
에게는 유순한 소, 태어나면서
부터 힘닿는 데까지 노력하고
죽어서는 육신조차 사람에게
보시하면서 생을 마무리하는
소의 심성과 넋을 우리는 헤아
려야 한다. 소는 오랫동안 우
리 농가의 중요한 재산이었다.
5 , 6 0년대에는 농민이 소를 팔
아 자식을 대학에 보냈다고 해
서 대학을‘상아탑象牙塔’대
신‘우골탑牛骨塔’이라고도 했
다.
이러한 소의 조상은 아프리

카와 유라시아 대륙에 널리 퍼
져 살던 야생소 ‘오록스
A u r o c h s’이다. 아메리카대륙의
것은 버펄로같은 것이지만 순
종 오록스는 구석기 시대부터
중요한 사냥감이었으며 1 7세기
초 폴란드에서 사냥으로 멸종
했다 한다. 이 오록스의 잡종
인 우리의 한우韓牛는 누렁소

이지만 필자가 어린 시절인
1 9 4 0년대와 5 0년대는 검정소도
농우로 키웠고 그래서 들판에
는 심심찮게 검정소가 있었다.
청백리 황희 정승의 누렁소ㆍ
검정소 이야기는 검정소가 한
우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인데,
이 검정소가 일본으로 건너가
지금은 화우和牛라 이름하면서
세계적 브랜드의 일본소가 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소에 대한 덕담
‘소는 말이 없어도 열두 가
지 덕이 있다. 천천히 걸어도
황소걸음’이라는 말은 소띠 해
에 태어난 사람이 끈기있고 꾸
준히 노력해 성공하는 사람이
많다는 덕담이다.
‘꿈에 황소가 집으로 들어오
면 부자가 된다. 소의 형국에
묏자리를 쓰면 자손이 부자가
된다’는 소리는 소가 풍요를
가져다주는 부의 상징으로 인
식된 소이이다. 반면‘소귀에
경 읽기’나‘황소고집’이란 말
은 소의 미련함을 나타내는 것
이다. 그러나 이런 우직은 다
른 한편 충직으로 이어진다.
주인의 생명을 구하고자 호랑
이와 격투 끝에 죽은 소에 대
한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의이
야기나 경북 상주의 의우총義

牛塚은 호환虎患에서 주인을
구한 소의 전설을 담고 있다.
또 눈먼 고아에게 꼬리를 잡혀
이끌고 다니면서 구걸해 살린

‘우답동牛踏童’이야기는 소의
충직한 성품을 잘 나타낸 것이
다. 홍수에 떠내려가는 주인을
구하고 자신은 낙동강 거센 홍
수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소의
이야기도 필자가 어릴 때 들은
바 있다.
구우일모九牛一毛는 아홉 마

리 소에 터럭 하나이니 매우
많은 것 중에 아주 작은 하나
를 뜻한다.
우기동조牛驥同B는 소와 말

을 한 곳에 매어 둔다는 말이
니 인재를 알아보지 못하고 보
통사람과 같이 대접함을 뜻한
다. 우답불파牛踏不破는소가
밟아도 깨어지지 않는다는 뜻
이고 같은 뜻으로 우수불함牛
遂不陷도 있다. 우도할계牛刀
割鷄는 소잡는 칼로 닭을 잡는
것이니 작은 일에 큰 기구를
씀을 비유한 것이고 우보천리
牛步千里는 소의 걸음으로 천
리를 가니 꾸준한 노력으로 성
과를 이루는 것이다. 우수마발
牛B馬勃은 소의 오줌이나 말
의 똥이니 가치 없는 말이나
글, 또는 품질이 나쁜 약재를
비유하는 말이요, 노우지독지
애老牛B犢之愛는 늙은 소가

새끼 송아지를 핥아주는 사랑
을 말함이니 어버이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 지극함을 뜻한다.
올해의 화두는 기축년己丑年

의 기己자로 시작하여 논어論
語의‘기소불욕 물시어인己所

不欲勿施於人 : 내가 하고자
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와 소의 자식 사랑을 말
한‘노우지독지애老牛B犢之
愛’로 해봄이 어떨까 생각해본
다.

안동권씨기로회耆老會신년교례회
權寧吉고문등회의 활성화 격려

▲ 기로회의 신년교례회가 열리고 있다.

▲ 권영상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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己丑 새해에 亨運萬福을 받으십시오.

謹賀新禧

것이 강로전이라는 견해이다.
그러면서 국헌공은 1 7세기
전반기 하나의 문인 그룹에
속하는데‘권필權B과 조위한
趙緯韓은 전기傳奇소설 작가
로서, 허균許筠은 한문5전漢
文五傳 작가로서, 이항복李恒
福은 전계傳系소설 작가로서,
유몽인은 야담집野談集 편찬
자로서 서로 공존하고 있었음
을 알 수 있다. 한문소설의

이러한 다양한 유형을 하나의
작가가 소화하고 창작해낸 것
이 바로 권칙’이라고 평가하
면서‘권칙은 1 7세기 전반기
의 한국 고소설사에서 한문소
설의 유형간의 교섭양상을 살
필 수 있는 작가인 것이다.
그는 전기소설ㆍ전계소설ㆍ
야담계소설의 자양분을 모두
섭렵한 작가’라고 하고 있다.
강로전의 대략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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